서울 vs 뉴욕, 무선 통신 품질 얼마나 차이 날까?

이번 매거진5 팩트파인딩은 서울과 뉴욕의 무선통신 인프라와 품질에 대해 비교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9월 27일부터 2주간 뉴욕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됐습니다. 품질 측정값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 변수가 많을 수 있어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 중심으로 비교했으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갤럭시, 아이폰 두 개의 단말을 현지 1, 2위 통신사 유심을 각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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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본 맨해튼 전경>

▲ 데이터 속도(Data Speed)
말로만 들었던 뉴욕의 무선 통신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습니다(출발 전 여러 채널을 통해 뉴욕의 LTE가 많이 느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호텔이나 거리, 공원 등에 머물러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해 여러 국내 OTT 서비스까지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속도가 보장됐습니다.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와 같은 주요 유럽 도시를 비롯해 통신 인프라가 나름 잘 갖춰져 있다는 동남아 여러 도시에서도 국내의 OTT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잦은 끊김 현상으로 시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뉴욕도 유튜브나 국내 OTT의 콘텐츠를 고화질로 설정하거나 이동하면서 시청하기에 서울보다는 속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용 시 버퍼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서비스 커버리지(Service Coverage)
국내 무선 통신 상황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거리에서 LTE 신호가 잘 잡혔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무선 품질(인빌딩 품질)은 한국이 월등하다고 느꼈습니다. 뉴욕 중심가에 위치한 맥도날드 1층에서 LTE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층에서는 통신 커버리지가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할 때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이동 구간에는 신호 없음의 문구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인프라는 매우 노후화된 상태인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뉴욕 지하철의 구조상 LTE 인빌딩 장비를 이동 구간까지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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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하철 이동 중에는 신호가 잡혀도 목적지 검색 불가>

뉴욕 시민들이 이동 중인 지하철에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OTT 서비스를 보며 출퇴근하는 서울 지하철 풍경과는 대조적입니다. 사람 뉴욕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음악만 듣더라도 스트리밍 형태의 음원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하철 이동 구간에서도 구간에도 끊김 없는 무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KT를 비롯한 통신사가 지하 터널에도 지기국 혹은 중계기를 약 200M 단위로 꼼꼼하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기지국의 설치와 정비는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하에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새벽시간에 이뤄지는데 터널 환경에 따라 장비와 구조물 두께를 정하고 최대한 벽에 붙여 설치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둡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을 운용하는 KT 엔지니어분들의 노고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 무선통신 기지국 수
면적 당 LTE 기지국 수 역시 서울이 뉴욕보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 원활하게 무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뉴욕 거리도 평일 점심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끊김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무선 대역폭과 기지국이 많이 몰린 사람들을 모두 연결하기에는 부족했다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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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몰린 사람들도 끊김 현상이 발생됐던 월스트리트>

특히 기지국 수가 서울보다 작다는 생각은 구글맵을 이용할 때 많이 들었는데요. 구글맵이 현재 위치를 매번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1블록 혹은 2블록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가끔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구글맵이 아닌 다른 회사의 어플을 이용하기에 명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위치의 오차 범위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 우버 탑승했을 때마다 기사분들이 구글맵을 계속 새로고침하는 이유도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5G와 5G 마케팅
다수의 외신에서 보도한 <버라이즌, 9월 26일 뉴욕에 5G 론칭> 기사를 보고 KT 5G와 비교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버라이즌의 경우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 5G 커버리지와 속도가 국내의 서비스 상황과는 많이 다를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버라이즌에 방문해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버라이즌 직원은 5G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잘 설명해줬지만, 뉴욕에서 버라이즌의 5G 서비스를 일반 가입자들이 이용하려면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5G 기지국만 구축해둔 상태고 요금제나 서비스 방식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image: C:\Users\user\Desktop\홍보실\3. 보도자료\팩트파인딩\3ADC2198-9545-490B-BB40-472BA8503A5F.jpeg]
<맨해튼 미드타운 버라이즌 매장>

미국의 5G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볼 수 없어 실망했지만, 버라이즌의 5G 마케팅 규모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버라이즌의 5G 광고가 뉴욕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 겸 스포츠 경기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입구에도 아주 큰 전광판에서 버라이즌의 5G가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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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슨 스퀘어 가든 입구>

또 뉴욕의 상징 중 하나인 공중전화 부스를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대체한 링크NYC에서 버라이즌의 5G 광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고객을 모집하지 않지만 이미지 선점을 위해 대규모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의 통신사들도 5G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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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의 링크NYC>

정리해보면 뉴욕의 무선 통신 속도는 다른 주요 관광 도시보다는 빠르다고 느껴졌지만 서울보다는 느렸고, 커버리지와 면적당 기지국 수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국보다는 작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서비스 비교 방법 혹은 품질 측정 팁을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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